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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간척지 개간 역사와 실태

1. 머리말 

북한의 간척사업의 목적은 부족한 경지면적을 추가로 조성해 식량 생산

량을 높이는데 있다. 북한의 전체 면적은 약 123,138㎢로 서해연안을 제외

하면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작에 유리한 평야가 적어 식량 생

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평야는 대표적인 농업생산 지역으로 생산

성이 높은 논벼 재배뿐만 아니라 밭작물 재배에 유리하고 관개수로, 토지

정리, 농업기계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간척사업은 체제형성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는 대표적인 국토개발 사업

으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5일 평양에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

하고 서해 연안에 남아 있는 간석지(갯벌상태)를 7~8년 사이에 완공할 것

을 결의했다. 어머니 대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과업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간척사업 계획을 김정

은이 직접 제시한 것에 있다. 다시 말해 식량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족한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간척사업을 강조한 것이다(노동신문, 

2023.12.05.). 북한의 미개발 간척 규모는 약 20만ha로 추정되며, 정상적

으로 추진될 경우 식량 증산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장기간에 거친 북한의 간척사업에도 북한 간척지(제방을 막아 간

척된 상태) 연구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 간척지 연구는 남북한

의 간척기술에 대한 비교나, 간척사업 현황을 개괄하는 수준, 이용 현황에 

대한 간적접인 연구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한 간척지에 대한 분석 보

고서는 남북한 간척기술 비교한 농업기반공사(2004), ‘농업기반동향’, 한

국농어촌공사(2009), ‘간척백서’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북한 간척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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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학술연구로는 조명희(2005), 최성원(2017), 

김혁 외 2인(2023), 조정호 외 3인(2023)이 있으

며, 조명희는 GIS에 기반한 북한 서한만지구 간

석지변화, 최성원은 북한 간석지 개간사업과 신경

제지도 구상, 김혁은 평안남도의 간척개발 정책과 

실태, 조정호는 위성영상을 활용해 평안남도 간척

지 이용실태를 분석했다. 즉 북한의 간척지 연구

는 대부분 현황이나, 이용실태에 집중되거나, 특

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반적

인 간척사업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간척사업의 경과를 역사

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간척지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용실태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북한 문헌 

고증을 통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북한의 간척정책

과 간척사업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용실태을 분석

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2. 간척의 필요성과 간척계획

북한의 간척지 건설은 북한체제 형성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농업환경

을 가지고 있어 부족한 농경지를 확보하고 식량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간척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북한이 간척사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

는 산간지, 중산간지에 조성된 밭보다 생산성이 

높은 평야를 확보하고 논으로 조성하면 옥수수, 

밀보리 등 밭작물보다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벼를 

생산할 수 있고 해방 후 열악한 사회적 환경을 고

려할 때 빠른 기간 안에 농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

기 때문이었다. 

북한 체제형성초기의 농업환경은 경작 규모나, 

식량 생산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북한의 

농업환경을 보면 1946년 기준 총 파종면적은 193

만 4,144ha로 이중 논이 차지하는 비중은 38만 

7,980ha로 총 파종면적의 약 20% 수준이었다. 

북한의 논 다수는 수리불안전답으로 생산성이 낮

아 벼 생산량은 1946년 기준 105만톤에 그쳤다. 

특히 밭작물 중에서도 주요 알곡 작물인 옥수수의 

경우 17만 4,236ha로 총 파종면적의 9%를 차지

했으며, 단위면적(ha) 당 수확고는 0.9톤에 불과

해 정곡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두 배 이상 높은 논

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고 평야를 확보해 논으

로 조성하는 간척사업이 북한에는 절실했다(국립

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

전 통계집”, 1961).

농가의 환경을 보면 1946년 3월 북한이 추진

한 토지개혁으로 농가 1가구당 평균 분배된 농지

는 1.3ha였다. 토지개혁 첫해 생산된 식량 생산량

은 단위면적(ha) 당 수확고가 2.7톤(쌀 1.79t)에 

이르지만 대표적인 밭 곡물인 옥수수는 단위면적

(ha)당 수확고가 0.9톤(899㎏) 수준에 머물고 있

었다. 토지개혁으로 현물 소득세는 3:7제를 적용

했다는 점에서 농가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몫

은 1.25톤으로 1인 기준 226kg에 불과해 당시의 

높은 곡물 소비량에 비해 부족한 공급량이었다(국

립출판사, 앞의 책, 1961).

북한 간척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해방 전부터 고

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43년 9월 조선인민

혁명군 정치간부회의에서 김일성은 ‘해방 후 나라

를 건설하게 되면 서해안 간석지를 막을 경우 수

십만 정보의 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만 성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혀 해방 전부터 

간척지 확보를 위한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

다. 즉 해방 전부터 서해안 대규모 간척사업이 고

려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1948년대 간석지조사 사

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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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김일성저작집』제1권, 평양: 조선노동당출

판사. 1979).

북한의 간척사업에 대한 계획은 1948년부터 검

토되었다. 북한은 1948년 11월 진행된 내각 제10

차 전원회의에서 2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한 

과업으로 간척사업을 전망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제기했으며, 관개수로 건설에서도 간척사업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김일

성, 『김일성저작집』제4권, 제5권, 평양: 조선노동

당출판사. 1979). 이러한 조사계획은 당시 불명확

하게 알려진 간석지에 대한 규모와 대상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간척해야 할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

정해 추진하기 위한 기초단계이며, 동시에 관개수

로 건설을 간척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정책적으

로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

의 계획과 달리 평남관개공사를 비롯해 간척사

업을 위한 조사 사업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다

가 1952년에 와서 재개 움직임이 나타났다. 6.25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1952년부터 1월 북한

은 전쟁 전 주요 대학에 재학중이던 고학년 학생

들과 연구자들을 대학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시

행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된 이유는 전쟁 전 추진

된 발전소 건설, 평남관개 건설, 간척지 조사 등 

주요 사업들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사전에 복귀시

켜 전후복구건설을 대비하는데 있었다(조선중앙

TV, 최고사령부명령 제0627호-1951년12월8일., 

최고사령부지령, 비밀, 068호. 1952년1월26일, 

2022.7.4.).

1953년 북한은 전후복구 건설을 위한 당중앙위

원회 제6차 전원회의(1953.8.5.)에서 전후복구 3

개년 계획기간(1954-1956) 농촌경리복구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경지면적 확대를 위한 간석지조사

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으며, 1955년 7월에는 평

안북도 철산반도와 선천군 신미도 사이에 간척사

업 추진시 1만ha의 간척지를 얻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1954년 

3월부터 추진된 간석지조사 사업은 1956년 3월까

지 약 3년 동안 추진되었다(김일성, 『김일성선집』

제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제9권, 1980).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확인

할 수는 없으나, 1988년 제작된 조선지리전서 간

석지 편에는 간척 관련 대상 지역과 관련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교육도서출판사, 

『조선지리전서: 간석지』,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88). 

[그림 1]과 해당 내용을 보면 3개년 계획기간

의 조사 결과 총 30여만ha의 간석지가 파악되

었으며, 조사된 간석지 대부분은 서해 연안에 집

중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자료에 나타난 지역

별 간척사업 대상을 보면 평안북도는 압록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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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지리전서, 간석지편, 1988, 인용

그림 1. 30만정보 간척지개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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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지구(39,600ha), 가도지구(37,800ha), 곽산-

정주지구(39,600ha), 평안남도는 청천강어구지

구(42,960ha), 증산-온천지구(56,140ha), 대

동강어구우안지구(10,466ha), 황해남도는 대동

강어구좌안지구(17,712ha), 동해만-옹진만지구

(28,157ha), 해주만지구(49,229ha), 예성강어구

지구(20,788ha)가 확인되었다. 동해안은 함경남

도(306ha), 강원도(39ha)에 불과해 대부분 간석

지와 간척사업 모두 서해 연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대별 간척사업의 추진과 변화

북한의 간척사업은 정책적 변화, 간척사업의 집

중도에 따라 크게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시기는 간척사업이 처음 진행된 1946년부터 1950

년대까지로 약 15년 동안 지방에 의해 주도된 비

계획적 형태의 간척사업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

는 간석지조사 결과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70년

대 중반까지로 약 15년 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주

도된 간척사업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70년

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로 약 15년간 제2

차 7개년계획과 대자연개조 사업 10대 전망에 따

른 간척사업 시기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시기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재개되는 시기이다.

먼저 1940년대부터 1950년대는 해방 후 사회

적 혼란, 6.25전쟁으로 인한 건설역량 부족, 전

후복구로 인한 간척사업의 한계, 지방에 의한 간

척사업으로 간척지는 소규모 건설에 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1946년부터 

1950년대까지 추진된 간척지 면적은 총 3,285ha

로 이중 농경지로 조성된 규모는 약 2,174ha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평안북도 2,755ha(농경

지 1,701ha), 평안남도 317ha(농경지 306ha), 황

해남도 213ha(농경지 167ha)이다. 주목할 부분

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간척사업은 평안

북도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그 이유는 지형적으로 

소규모 간석지가 많아 평안북도 지방들에서 간척

이 유리한 소규모 지역을 우선 추진한 결과로 판

단된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간척사업이 지방

의 건설 수준을 넘어 국가적 건설사업으로 추진된

다. 북한은 1961년 7개년 계획기간(1961-1967) 5

만ha의 농경지와 1만ha의 갈밭과 염전을 포함해 

총 6만ha의 간척지를 조성할 목표를 세웠다. 또

한 간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위원회 산하에 

간석지건설총국을 설치하고 간척사업을 전담하는 

건설사업소를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에 배

치했다.

그러나 1960년대 국제환경은 7개년 계획기간 

동안 간척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1962년 

미국과 소련 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사태, 1964년 

베트남 전쟁의 발발로 안보에 대한 불안이 확대

되면서 북한은 ‘국방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

제건설 투자예산의 상당부분을 국방으로 전환한

다. 예컨대 북한의 국방예산은 1960년 기준 3.2%

였으나 1963년부터 공식적으로 19.9%로 대폭 증

액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29%까지 증액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연철, 

출처: 조선지리전서, 간석지편, 1988, 참조

(단위 : ha)

그림 2. ‘45~’59년 사이 도별 간척면적 대비 농경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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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그 결과 간척사업을 비롯해 주요 경제건설

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 

1960년부터 시작해 1969년 사이 58개 간척

지가 추진되었으며, 간척 면적은 6만ha 대비 

27.6% 수준인 16,571ha에 그쳤으며, 농경지는 

10,194ha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실적은 북한이 1

차 7개년 계획기간 추진하기로 했던 6만ha(농경

지 5만ha, 갈밭, 염전 1만ha) 간척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1969년 당초의 6만ha 목

표를 3만ha로 하향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1차 시기와 달리 2차 시기인 1960년대의 특징

은 문덕군, 숙천군 열두삼천리벌과 온천지구 남

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를 대상으로 한 간

척사업이라는데 있다. 예컨대 1960년대 전체 간

척 면적 16,571ha 중 64.5%(10,703ha)가 평안남

도 간척지로 23개 간척지의 평균 간척 면적은 약 

465ha에 달하는 대규모 간척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1차 시기 평안북도의 간척이 유리

한 소규모 지대가 지방에 의해 추진된 것과 달리 

2차 시기에는 정부 주도의 간척사업이 본격화되

면서 건설자재, 건설장비, 건설인력 등이 대거 동

원되고 도 단위 중에서도 평안남도에 대규모 간척

에 유리한 지형적 특성과 1956년 평남관개 완공

으로 용수공급 체계의 확보되면서 나타난 결과였

다(김혁 외, “북한의 평안남도간척지 개발정책과 

이용실태”,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통일연

구원, 2023).

또한 2차시기는 황해남도의 간척사업도 크게 

진척되는 모습을 보였다. 황해남도 간척사업은 총 

24개 간척지 중 22곳이 남부지역인 옹진군, 청단

군, 배천군, 강령군에 위치하며, 전체 간척 면적 

4,218ha의 97.4%(4,109ha), 평균 간척 면적은 

187ha에 이른다. 특히 간척사업이 집중된 남부지

역은 1964년 연백관개가 완공되면서 용수공급 체

계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평안남도 간척사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은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

획 기간(1971-1976) 평안남도 온천간척지, 평안

북도 월도간척지, 다사도간척지를 비롯해 관개가 

유리한 지역의 간척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총 

3만ha의 간척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대숙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

전 5개년(1961-1967)계획에 대하여’, “북한문헌

연구: 문헌과 해제”, 제5권, 2004). 이러한 계획

은 1960년대 7개년계획 목표의 미달로 간척 목표

의 하향 조정을 의미하며, 섬이 많고 간석지가 잘 

형성되어 간척에 유리한 평안북도에 대규모 건설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짧은 기간 마무리한다

는 전략적 판단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그림 3]과 같이 1970년대 중반까지 평

안남도, 황해남도 간척사업은 대폭 줄어든 반면, 

평안북도 간척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주목할 부분은 1970년대 들어 평안북도 간척

사업은 7개 간척지가 건설되었으며, 간척 면적은 

총 7,575ha에 그쳤다.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

경지는 약 10% 수준인 830ha에 그친다. 이러한 

특징은 7개년 계획기간(1961-1967) 미달되었던 1

만ha 비단섬간척지(갈밭5,550ha)와 다사도간척

출처: 조선지리전서, 간석지편 1988, 참조

(단위: ha)

그림 3. ‘60~’75년 사이 도별 간척면적 및 농경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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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염전 1,000ha)가 각각 1971년과 1974년에 완

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뿐만아니라 북한이 제시

한 5개년 계획기간 3만 ha의 간척지 건설 목표 대

비 간척 면적은 1970년부터 1976년까지 9,880ha

에 그쳤다.

1970년대 후반인 3차시기는 북한의 곡물생산 

증대를 위한 간척사업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로 

북한의 대규모 자연개조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다. 북한은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

6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 계획기간(1978-1984) 10만ha의 간척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는 서

해안 일대에서 이미 시작된 간척사업을 포함해 간

척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비교적 짧은 기간 개

간할 수 있는 대상들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

이다.(노동신문, ‘6개년계획수행총화와 인민경

제발전 제2차7개년(1978-1984) 계획에 대하여’ 

1977.12.17.) 

북한이 곡물생산 증대를 위해 10만ha의 간척사

업을 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증가하는 인구문제와 

연관성이 깊다. 북한의 인구 증가는 1953년 846

만 명에서 시작해 출산장려정책으로 1970년에는 

1,462만 명까지 2배가 증가했으나 곡물생산량 증

가는 1953년 232만톤, 1960년 380만톤, 1973년 

기준 530만톤 수준으로 인구증가 대비 공물생산

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라는데 있었다(홍민, 

“북한 인구정치의 기원과 식량체제”, 『통일정책

연구』, 제22권 1호, 통일연구원, 2013.; 북한연구

소, 1983, 참조). 1950년대~1960년대 북한의 출

산장려정책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억제정

책으로 전환되었으며, 곡물생산량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으로 10만ha 간척지 건설 목표가 

발의된 것이다.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에 따라 1978년부터 간

척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상지

들을 파악하고 간척사업을 본격화했다. 1970년

대 후반 북한의 간척사업은 소규모 간척지를 대상

으로 22개소의 간척지를 건설했으며, 간척면적은 

1,565ha, 평균 간척면적은 71ha 수준이었다. 중

요한 것은 제2차 7개년계획 기간 착공해 1980년

대 완공된 간척지 중 상당 부분이 대규모 간척지

에 집중되어 있었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완공된 간척지는 38개

소로 총 21,729ha, 평균 간척면적은 571ha에 달

하는 대규모 간척지들이다. 여기에 1988년까지 

간척 기간을 포함하면 1980년대 완공된 간척지는 

총 45개소, 간척면적은 45,629ha, 평균 간척면

적은 1,014ha에 달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제2차 

7개년계획 기간 목표로 제시한 10만ha의 절반 수

준에 그쳤다.

북한의 3차 시기 간척사업은 1차, 2차 시기와 

달리 황해남도의 대규모 간척사업에 집중되었다. 

황해남도의 간척지 면적은 평안북도의 두 배 수준

으로 1980년대 대규모 간척사업이 황해남도 지역

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을 알수 있다. 특히 황해

남도 간척지는 그동안 건설이 추진되지 못했던 강

령군, 은률군, 청단군의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된 

결과이다.

3차 시기 간척사업의 주요 특징은 간척대상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농경지 조성의 차이라고 할 수 

출처: 조선지리전서, 간석지편, 1988, 참조 

(단위: ha)

그림 4. ‘76~’88년 사이 도별 간척면적 및 농경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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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4]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평안북도

는 전체 간척면적 14,400ha 중 79%인 11,400ha

가 농경지로 전환되었으나, 황해남도는 전체 간척

면적 28,259ha 중 간척면적의 39%인 11,159ha

가 농경지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평안남도

의 경우 1984년에 완공된 대계도간척지 8,800ha

와 1986년에 완공된 장도간척지 2,600ha 전체가 

농경지로 포함되어 농경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선지리전서, 1988, 참조.). 반면, 황해남도는 

큰 규모의 농경지로 전환한 간척지는 1982년부터 

1986년 사이 룡매도 1구역의 3곳(4,000ha)와 강

령강간척지(3,200)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은률간

척지, 강령강간척지(일부), 웅도간척지, 918간척

지(9.18 저수지) 대부분이 수계로 조성되어 농경

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1980년대까지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북한의 간

척사업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연료

와 장비, 자재와 인력부족으로 2000년대까지 크

게 진척되지 못했다. 1990년대 추진된 간척사업

은 황해남도 강령군 청수도간척지로 1995년 완

공되었으며, 총 간척 면적은 1,000ha, 농경지는 

530ha이다. 2000년대에 추진된 간척지는 대계

도간척지로 1984년 완공된 간척지와 연계된 일부 

구간이 2008년 완공되면서 간척면적 972ha가 확

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간척사업이 재개된 시기는 2010년대로 

4차 시기이다. 2010년대 북한의 간척사업은 2012

년 4월 1,700ha의 곽산간척지(2)가 완료된 이후 

간척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4년 김

정은의 서한(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보낸 서

한)에서 간척사업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은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기간(2016-

2020)과 2021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

(2021-2025) 농업분야 주요 과제로 간척사업을 

채택했다. 지난 2023년 12월 5일 김정은 위원장

은 제5차 어머니대회에서 농경지확보를 위해 향

후 7~8년 안에 나머지 간석지를 모두 개간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농경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간척사업에 대한 의지는 2010년대부

터 간척사업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2012년부터 추진해 2022년까지 약 10년간 추진

한 간척지는 총 10개소로 간척면적은 20,521ha, 

평균 간척면적은 2,052ha에 달하는 대규모 간

척사업을 추진했으며, 간척사업으로 확보한 농

경지는 총 8,644ha에 이른다. 이러한 간척사

업 성과는 10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

서 지난 65년간 추진된 간척지 175개소, 간척면

적 78,691ha, 평균 간척면적 약 450ha보다 짧은

기간 대비 많은 간척지를 확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들어서 추진된 간척사업은 평안북

도와 황해남도의 대규모 간척지 건설로 나타났

다. 먼저 평안북도 간척지는 총 6개소에 간척면

적은 14,121ha, 농경지 5,834ha이며, 평균 간척

면적은 2,354ha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간척사업

이 진행되었다. 특히 대규모 간척지는 홍건도간척

지로 1단계(2016년) 4,421ha, 2단계(1,2-2018, 

2019) 4,600ha, 월도간척지(1,2-2022, 2020) 

3,400ha로 건설된 간척지의 다수를 차지한다. 

출처: 노동신문(2010~2022) 참조.

(단위: ha)

그림 5. 2010년~2022년 사이 도별 간척면적 및 농경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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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남도 간척지는 2개소로 청단군에 위치한 룡

매도간척지(6-2015, 4, 3-2019)로 간척면적은 

6,000ha, 농경지 2,510ha이다. 이밖에 평안남도

는 안석간척지 1,2단계로 2019년과 2020년 완공

되었으며, 간척면적 1,400ha이다. 

2010년대부터 추진된 간척사업의 특징은 지난 

65년간 간척이 유리한 지역이 선 개발된 이후 건

설이 어려운 간척대상 지대라는데 있다. 특히 해

당 간척사업은 대규모 장비와 인력, 자재가 동원

된 간척사업들이다. 여기에 향후 건설대상은 평

안북도 대계도 간척지가 속해 있는 압록강어구지

구, 홍건도간척지가 속한 가도지구, 곽산-정주지

구 등 대규모 간척지구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황

해남도는 룡매도 간척지가 속해 있는 해주만지구

도 상당한 규모의 간척 대상이 존재한다. 

4. 맺음말: 간척지 이용실태

북한의 간척사업은 시대별로 건설이 집중된 대

상 지역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림 6]에 나타

난 바와 같이 1950년대까지 간척사업 규모는 크

지 않았으나 1960년대에는 국가 차원의 간척사업

이 본격화되면서 평안남도 간척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었다. 이후 평안남도는 개발이 어려운 대상 

지역이 다수 남아 현재까지도 간척사업이 소규모

로만 진행되고 있다. 반면, 1970년대에는 평안북

도의 간척이 유리한 대상 지역이 집중적으로 나타

나고 1980년대는 황해남도를 중심으로 간척사업

이 추진된 모습을 보인다. 

간척사업 추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10년대

부터 2020년대까지 간척이 어려운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간척사업이 추진되었다. 즉 여타 

지역으로 건설역량을 분산해 동시에 진행하기보

다는 상대적으로 간척이 유리한 지역, 도 단위를 

중심으로 건설역량을 집중해 짧은 기간 안에 완공

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체계적인 대단위 

간척사업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전체간석지는 약 30만ha로 해방 후부터 

2022년까지 99,212ha가 개간되어 간척률은 약 

34%이다. 향후 간척해야 할 간척지는 전체간석지

의 약 66%로 200,788ha로 추정된다. 북한이 해

방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간척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개간된 간척지의 약 50%가 농경지로 이용되

고 있으며, 저류지 12%, 염전 12%, 갈밭3% 그밖

에 양어장과 시설이 차지한다. 즉 북한이 체제형

성이후 추진한 간척지의 절반을 현재 농경지로 활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간척지를 건설하고 농경지로 전

환해 곡물을 생산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

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해풍,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비가 부족하고 

잦은 가뭄과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

설이 열악하며, 물 공급이 제한적이라는데 있다. 

198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4년간 서해안 해수

면이 약 10.3cm가 높아졌으며, 최근 10년간 매년 

4.51mm씩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국립해양조사

원, 보도자료, 2023.12.19.). 여기에 해수면 상승

은 강력한 해풍과 태풍을 동반하게 되며, 특히 북

한 서해의 7~8월 태풍은 초속 20~28m/s에 달

출처: ‌�조선지리전서, 1988, 노동신문 2000~2022, VNR보고서(2021) 참조

(단위: ha)

그림 6. 도 단위의 시대별 간척사업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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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북한의 서해 연안 간척지 외부망방조제의 

높이는 해발 7~10m 사이, 경사면은 30도 전후로 

조성되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파고나, 해풍, 태풍

을 막는데 역부족이다. 예컨대 열두삼천리벌이 위

치한 평안남도 숙천군, 문덕군 서해안 간척지대는 

방조제로부터 육지 12km 구간까지 해발고 평균 

5~11m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태풍이나, 해풍

에 의한 염해피해도 잦지만 조석차 3.5m~7.5m

로 배수로를 따라 올라오는 해수유입으로 하류 지

역의 논이 침수되면서 염해피해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있다. 

또한 잦은 가뭄과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도 열악해 곡물생산에 악영향을 미

친다. 기본적으로 서해연안을 따라 조성된 간척지

의 관개수로는 흙수로이며, 장거리 관개에 의존하

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흙수로에 의한 관개는 상

류에서의 과도한 물사용, 수풀에 의한 유속의 약

화, 높은 유실량(증발 및 수밈), 제방붕괴 등 취약

한 용수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

류 지역의 간척 농지에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

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간척지 논은 물공급량

이 기본적으로 일반 논(1.2만톤~1.5만톤/ha) 대

비 최소 1.3배~최대 2.3배에 달하지만 관개시설

의 한계로 간척 농지의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친

다. 뿐만아니라 관개수로와 배수로를 함께 사용하

고 있어 논의 침수, 제방붕괴, 토양유실 등 폭우

에도 취약하다.

북한 간척농지의 벼생산량은 해안에 근접할수

록 크게 떨어진다. 북한의 일반 논벼 생산량은 평

균 3톤 수준, 간척지의 벼생산량은 1.5톤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간척지구의 농업생산량을 

지역별로 보면 평안북도 염주군 석암리는 1~2톤/

ha, 철산군 장송구는 1.5톤/ha,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리는 평균 1~1.5톤/ha, 문덕군 용오리는 평

균 3톤/ha, 황해남도 청단군 영산리는 1.~1.5톤/

ha, 청단군 신풍리는 1톤/ha 수준인 것으로 알려

진다(북한이탈주민 증언). 이러한 벼 생산성 문제

는 물공급 부족에 따른 재염화 현상이 가장 큰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대규모 간척농지 확

보에도 곡물생산량이 정체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열악한 농업수리시설과 농업용수 부족이 그 원인

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덕군 용오리의 경우는 영

농자재 공급의 한계에도 상류의 물공급이 원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간척 논보다 생산량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간척지 건설을 통한 농지 확

대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농경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렇다할 사업효과로 이어지

지 못했다. 당초 곡물생산을 절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간척사업이었으나, 현재 북한이 가지

고 생산기반시설의 문제점은 식량생산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향후 추진하게 될 약 20

만ha의 간척지가 7~8년 안에 모두 완공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식량생산 증대라는 간척사업의 목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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